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 5월 중순~6월 초경 평일 낮에 1층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순간

머리 위에서 즉, 2층 바닥에서 큰 쇳덩어리(운동기구로 말씀드리면

아주 큰 아령) 굴리는 소리를 접했습니다. 몇 차례 접하고 불안하면서

원인을 모르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리고 느껴져 2층 세입자에게

원인이라도 알고 싶은 마음에 혹시 심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쇳덩어리 굴리는 소리를 자제해 달라고 전화를 드렸으나, 현재 출근

해서 집안에는 아무도 없다는 게 돌아오는 답변 이였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소리와 진동이 나는 것에 더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지하에

계신 다른 세입자 분들에게도 확인해 보니 날짜와 시간은 기억이

안나지만 위층에서 책상 또는 쇳덩어리 굴리고 끄는 소리를 간간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주변 몇 군데 주택(건물) 분들에게

문의를 해보니, 본인들 집에서는 잘 모르고 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더욱 의심과 불안만 쌓여가고 있는 차, 저희 집 주택 외부를 오랜만에

살펴봤습니다. 외부에 균열이 심하게 발생해 있었고, 주차장 겸 마당

으로 쓰이는 바닥면도 균열이 많이 가서 그사이로 빗물과 사용 식수로

인해 많이 훼손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소리와 진동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즉, 저희 집에서만 쇳덩어리 굴리는

소리가 들리고 외부 벽 균열 및 바닥면 균열은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모르게 균열이 발생해 있고 이로 인해 걱정과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집주인 저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 되지만, 그렇다고 세입자들을

방치하고 저희만 떠나기는 아니란 생각이 당연히 들었고 원인을 찾기

위해 우선 5월 말경 관악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라고 전화



안내로 연결된 곳은 건축과 직원 이였습니다. 위에 내용을 전달을

했고 혹시나 주변에서 소음 및 균열로 인해 민원접수건 들이 있냐고

하니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소음이 발생하는 것에도 원인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간혹 주택이나 건물에서 수도관에 압력

및 공기층이 형성되면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변 설비

업체에 문의를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수십여 군데의 설비업체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돌아오는 답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1. 수압으로 인해 들리지만 압력펌프 설치를 해야 한다는 업체

2. 점검 비용만 즉, 출장비용만 20만원 드는 업체

3. 잘 모르는 업체, 연결이 안되는 업체, 수도관이 문제가 아니라

보일러에 문제라는 업체

위와 같이 수십여 군데의 업체에 문의 드렸으나, 뾰족한 답을 못

들었습니다. 보일러 업체 또한 몇 군데 검색해서 전화를 했으나, 처음

듣는 소리라고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 다시 6월 초경 00구청에 전화를 해보니 기존 상담했던 담당자는

외부에 있는 관계로 전화연결 된 분에게 내용을 첨부터 전달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말씀은 설비업체, 보일러업체 쪽의 문제가 아닌데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하고 균열이 생기면 건물 안전점검을 받아 보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주택의 안전점검은 저에게는 금시초문 이였습니다. 업체에

어떻게 연락하면 되냐고 하니 인터넷 검색하면 많다고 했습니다.

인터넷검색을 해 보니 여러 업체가 나왔고 한 업체 한 업체 연락을

해 보았습니다. 큰 철근구조 건물만 하는 업체, 주택은 안하는 업체,

등등 결과적으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접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잠도 못 자고,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래서 깨고, 쇳덩어리

굴러가는 소리는 점점 집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불안과 피로

쌓여갔습니다.



신문을 접하니 예전 시장님이 용산건물 붕괴로 인해 120번 다산콜센터,

서울스마트 불편신고(앱)에 신고 접수를 하면 원인분석을 할 수 있다고

해서 6월중순경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해서 담당자가 지정돼서 답변을

주신 곳이 다름이 아니라, 관악구청 건축과로 다시 지정이 돼서 돌아

왔습니다. 즉, 안전점검 비용을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받을 수 있다

고는 하지만 시간이 한 달 여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지속적으로 원인모를 소음과 진동이 발생을 하고 세입자들도 소리에

불안함을 호소를 하고 있으니 저로써는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 및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사설 안전점검 업체를 찾았습니다. 6월 중순 안전점검 업체가 방문해

육안검사를 진행을 했고, 우선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지만 더 자세한

검사를 하면 비용이 몇 백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비용 적으로도 큰

부담을 느꼈지만, 안전점검(육안검사)에서 큰 이상이 없다고 하니 한편

으로 다행이었습니다. 그 시점 옆집 집주인분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옆집 어르신에게 소음과 진동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말씀을 드리니

본인도 날짜와 시간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소음으로 깜짝깜짝 놀란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행이면 다행이지만 비로써 소음의 원인은

저희 집에서만 발생하고 들리는 게 아닌 걸 확인하였습니다. 즉, 주변

의 경전철 공사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의 원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7월말 집안에서의 소음과 진동이 예전에 느꼈던 시간

보다 길게 소음과 진동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은 또 찾아

왔습니다. 예전에는 3~5초 정도의 소음이 발생 했다며 지금은 약 10

초 전후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리와 진동은 또다시 집 무너지는 듯한

공포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5,7살 아이들도 겁에 질려 이사를 가

자는 말까지 합니다. 요즘에는 오전 8시 전,후와 오후3~5시 심한 진

동과 소음이 발생을 하며 오전 8시에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시계

알람도 아닌 것이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래서 일어나곤 합니다.



○ 8월 초경 너무 고통스럽고 해결 방법을 찾아 다시 관악구청에 전화를

하니 경전철에 대해서는 구청 관할이 아니라서 경전철 업체 연락처를

안내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안 돼. 직접 공사현장을 찾아가 보았

습니다.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소음과 진동 때문에 왔다고 하니 경전철

공사로 인해 발파음이 맞는다고 했습니다. 발파음에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지 해서 관악구청에 방문(8월14일)해서 민원접수를

했습니다. 이제야 건설 업체가 한화건설이고 보상 담당자 연락처와

현장 담당자 연락처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차례 업체에서 집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1차 00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부장이라는 분과

몇 명 직원이 나와 진동 체크를 하였고, 그 당시에 수치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1.1이 나왔다며 기준치 1.3 미만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답은

어쩔 수 없이 참아 달라는 말만 내정하게 하고 가셨습니다. 그 후 구청

민원 접수 건으로 현장 공사 감리를 담당한다는 분이 찾아와 말씀을

하셨지만 돌아오는 내용 또한 똑같은 답변만하고 가셨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보상 담당자와 한화건설 다른 담당자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지만 예전 6월경에 공사했던 곳은 저희

집에서 반경 200미터 떨어져 있는 곳을 발파했고 현재는 120미터 거리

라고 했습니다. 6월경 공사 시점에서 저희에게 어느 정도 안내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제가 구지 안전점검을 사비를 들어 받고, 수많은 업체에

전화를 했는지 시간적 정신적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하냐고 하니 업체에

서는 공지를 했지만 이곳이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매뉴얼상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8월초에 저희 집 옆에

600세대의 아파는 단지인 00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곳을 찾아가 확인해

보니 00아파트 관리실에서는 6월18일 이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

현장 담당자와 많이 싸웠고 그로인해 자체 6월18일자로 안내문 만들어

각 엘리베이터 주변에 설치된 안내 창에 공지를 한 것으로 서류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00건설 담당자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럼 매



뉴얼상 고지에 대해 의무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곳 00아파트에서 민원

이 수차례 들어왔으면 저희 집 주변에도 확인을 하고 안내 공지를 했

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 고개만 떨구고 말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전점검 비용과 정신적 피해, 물리적 집 외부균열 피해 보상에 대해

말하니 그런 사례가 없어 보상은 힘들고 외부균열에 대해서는 균열

게이지를 설치(8월27일 설치)해 파악한다고 합니다. 진동 체크를 당일

또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수치 0.06이 나왔고 0.3이 기준치라고

합니다. 그럼 그전에 1.1수치와 1.3기준치는 뭐냐고 하니 사람에 따라

수치 체크가 다를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치가 왜 사람에

따라 다른지 답답한 답변입니다. 하지만 체내로 느끼는 수치와 집안의

구조에 따라 진동과 소음의 느낌이 다를 수도 있다며 저희 집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느낀 00건설 담당자의 얼굴표현이 어두워 보

였습니다. 오전 8시경 발파하는 소음으로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사를 가자는 표현까지 한다고 하니 아이들이 언제 어린이집을 가냐고

해서 오전9시~9시반경 나간다고 했습니다. 발파시간을 조정하기에는

지금의 30분 전,후면 조정이 가능하지만 9시면 힘들다고 합니다. 즉,

참으라는 말 뿐입니다. 발파 시간에 대해 공지를 해준다고 가셨지만

22일,23일,24일 딱 3일 안내 문자만 오고 그 이후로는 문자 연락이

없습니다. 또한 이런 사례가 없어 보상을 못 해주니 피해보상을 요구

하시면 이곳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하고 가셨습니다. 나머지는 이 구간에서 약 2~3개월 정도 공사가

진행 될 수 있으니 참아 달라는 말뿐입니다. 00건설 담당자에게 안내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공사현장 부근에

안내 현수막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 방향으로

들어오고 가는 길에서 볼 때 걸어서 또는 자동차로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곳이 아닌 육안으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곳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공사현장이고 한번쯤 쉽게 눈여겨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했으며 위와 같이 행위와 구청에 연락보다는 이곳 현장에 1차적으로

찾아와 확인을 쉽게 할 수 있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동안

안전점검, 설비업체, 보일러 업체 등 수도 없는 업체와 연락을 하는

시각적 피해 및 확인이 안되는 원인 모를 소음과 진동에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8월 말경 현수막 부분도 잘 안

보이는 곳에 설치했냐고 지적을 하니 지금 와서(9월초경) 조금 옆으로

위치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런 조치도 아니하여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받았으므로 피해 배상 요청을 합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 민원인이 피해를 호소하신 19년 6월은 00선 공사장과 민원인 건물이

약 140m 이상 이격되어 발파작업을 시행하였고, 이후 구간은 주유소

구간으로 미진동 굴착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8월13일부터

발파 작업을 재개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 민원인 건물과 최단 이격거리가 75m 되어 발파 영향범위 밖에 있으며

법적 기준치 이내로 발파소음 및 진동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발파로

인한 건물 피해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발파 소음 진동 측정

- 측정일시 : 2019.8.22.(목)

- 측정지점 : 00동 (신청인 주택)

- 측정결과 : 소음 55.8dB(A), 진동속도 0.064cm/sec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현황

○ 분쟁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이며, 주변에 사업장

및 상가 등 생활소음원이 없는 정온한 환경이다.

나. 신청인 건물현황



○ 위 치 : 서울시 00구 00로)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연 면 적 : 287.84㎡

○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 용 도 : 주택(1가구)

○ 구 조 : 연와조

○ 사용승인 : 1990.5.25.

다. 피신청인 공사현황

○ 공 사 명 : 00선 도시철도

○ 위 치 : 서울시 00구 00동 일원

○ 규 모 : 총연장 2,689km(전체 7.722Km)

- 터널 2.404m, 정거장 3개소, 환기구 1개소,

○ 공사기간 : 2017.2.3.~2022.2.2.(60개월)

○ 시 공 사 : (주)00건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점검 내용

○ 시공사를 상대로 소음·진동의 피해민원이 관할구청(00과)에 27 차례

제기되어 3차례 공사장 발파소음도를 측정한 바 있으며, 그 외 폭약사

용량 및 장비사용시간 조정 등의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발파소음 측정결과

① 2018.12.17.(월) 07:30 : 71.5dB(A)[기준 75dB(A)]

② 2018.12.20.(목) 08:20: 74.2dB(A)[기준 75dB(A)]

③ 2018.12.20.(목) 15:40 : 62.0dB(A)[기준 75dB(A)]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 시공사에서 제출받은 시험발파계획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대상건물에

가해질 수 있었던 발파진동을 및 현장조사(전문가 조사결과 포함)



결과 등을 고려하여 발파 진동피해 정도를 평가한다.

○ 발파작업일지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 건물에서의 최대 진동속도는

대상건물과 최단거리에서 발파했을 때 0.041cm/sec이다.

- 시험발파보고서에서 제안된 진동속도 추정식

V = 36.62(D/W½) 

- 진동속도

V = 36.62(75.0/0.5^½) 

= 0.041cm/sec
※ 최단이격거리:75m, 지발 당 최대장약량:0.375kg

나. 소음·진동 평가

○ 본 사건의 환경분쟁 피해요인 인자는 00선 경전철 터널구간 공사 시

발파소음·진동과 터널구간 내 투입된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구분된다.

○ 공사장소음·진동의 경우 터널 지하 공간 내 투입된 장비는 굴삭기,

점보드릴 등으로서 발생소음도가 최대 100.9dB(A)로서 수인한도

65dB(A)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 다만, 투입된 장비의 소음은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터널 천공, 부석정리

작업에서 터널공사 특성상 음의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현장과

수음점 간이 완전 차단되어 있으며, 방음문·방음커튼 등의 피해 저감

시설 설치 등을 고려하고, 투입장비에 의한 진동도는 이격거리 5m에서

65dB(V)미만이므로 장비에 의한 소음·진동 피해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표> 발파진동·소음 계측 결과(폭원과의 사거리 70~80m)

구분
폭원과

측정사거리
(m)

발파진동(cm/sec) 발파소음(dB(A))
비고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80 0.1180 0.0580 69.69 67.22

최소 71 0.0404 0.0190 56.34 57.14

평균 75 0.0836 0.0364 62.19 60.47

○ ‘발파진동계측일일보고서’에서 신청인 거주지에서의 예측결과, 발파 진동의

최대치는 0.1640cm/sec, 발파소음의 최대치는 65.40dB(A)로서

수인한도(0.3cm/sec, 75dB(A)) 이하로 계측된 것으로 분석된다.

4. 판 단
   ○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해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공사 전 넓은 범위의 지역 주민에까지 공사안내 및

신청인의 피해호소에 책임과 성의 있는 답변이 부족한 점, 신청인의

건물피해에 금전적인 보상보다 부분 보수를 요구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도의적인 민원해결 차원에서 신청인의 건물균열

일부분에 한하여 균열을 보수 조치하고 금전적인 배상요구는 기각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건물균열 보수)

○ 피신청인 ㈜00건설은『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

칙) 및『환경정책기본법』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

임)의 규정에 의거 피해의 구제에 드는 보수비용을 부담한다.



나. 보수범위

○ 신청인이 위원회에서 보수를 요구한 부분 3개소인 주차장 바닥, 건물

우측 외벽 균열(약 2m), 건물 우측 2층 주방 차문 쪽 균열(약1m)에

한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한다.

○ 보수방법은 현재 시행중인 일반적인 공법을 적용하며. 보수 시기는

2021년 9월말 이전까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날에 시행한다.

○ 신청인은 보수공사 시에 현장에 참여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살피고

시행중에 발생되는 문제는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6. 결 론
○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 조사결과, 관련서류, 전문가 의견, 유사 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